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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비행기가 지나온 경로는 코펜하겐으

로부터 1시간 10분밖에 안 되는 가까

운 거리다. 북극을 돌았는지 온통 하

얗게 얼어 붙은 세상이었다. 이런 세상

의 끝 북쪽에 어떻게 사람들이 무리 지

어 살게 되었을까? 구름을 뚫고 하강

하는 비행기는 마치 전속력으로 우주

를 가로질러 와 구름과 안개에 뒤덮인 

미지의 행성으로 진입하는 우주선처

럼 서서히 다가오는 노르웨이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.

처음에는 그저 눈 덮인 하얀 땅이 보였다. 그리고 곧 그 하

얀 땅은 검은 빗살무늬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본다. 검은 빗

살무늬는 가까워지며 원래 모습을 드러낸다. 산맥과 협곡

들이다. 평지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지형이다. 비행기는 급속 

하강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낮추며 한 지점으로 방향을 맞

췄다. 베르겐 쪽이다. 담요처럼 꽉 틀어 막고 있던 구름이 점

점 옅어지고 있다. 어느 순간, 구름 커튼이 활짝 열렸다. 눈

앞에 거친 산, 협곡, 바다, 호수가 한꺼번에 보이며 베르겐이 

나타났다. 회색이다. 젖어 있다. 그러나 어쩐지 저 멀리에 빛

이 보이는 듯한 그 도시로 비행기는 계속 내려간다. 오늘 베

르겐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

이 나오고 있었다. 

노르웨이에어 비행기는 이륙할 때처럼 가볍게 내려 앉았

다. 온통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북유럽인 승객들 사이에 

끼어 나도 내릴 준비를 했다. 트랩을 내려가 공항 건물로 걸

어가야 하는 자그만 공항이다. 트랩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

후드득 내리치는 비를 맞았다. 비가 내리는구나. 나는 베르

겐에 도착했다! 내 앞에 내린 중년 여성이 뒤돌아 보며 싱긋 

웃었다.‘관광객이시죠?’하는 것 같았다. 얼굴도 크고 키와 

체격도 넉넉해 노르웨이 여자인 듯한데 연한 하늘색 모직 

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너

무나 멋있고 당당했다. 나는 처음으로 노르웨이 땅을 밟고 

베르겐의 비를 맞으면서 그 강인하게 생긴 바이킹 후예 아

1. 베르겐 (Bergen) 도착

줌마를 따라 공항 건물로 들어섰다. 

베르겐공항은 아담했다. 따뜻한 공

항 안에는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

가 장식되어 있었고, 덴마크 사람들

과 닮았지만 어딘지 약간 더 우직하

게 보이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도착

하는 이들을 맞아 주었다. 입국 수속

을 하고 가방을 찾아 공항을 나갈 준

비가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. 핸드폰이 불통

이었다. 유심칩이 문제인 것 같았다. 코펜하겐에서 구입할 

때 노르웨이에서도 통한다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샀는

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. 핸드폰이 불통이라 R에게 도착

했다는 연락도 못 하고 매우 불안했지만 어쨌건 베르겐 시

내로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마음을 접고 공항 

밖으로 나왔다. 

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. 부연 회색으로 가라앉아 비에 

젖어 있는 공항 밖 맞은 편 언덕에‘BERGEN? (베르겐?)’이

라고 묻고 있는 노란 표지판이 눈에 확 들어 왔다. 왜 물음

표를 붙였을까?‘베르겐 어떠세요?’,‘베르겐은 처음이신가

요?’,‘아니, 베르겐이라고요?’,‘왜 베르겐이죠?’. 나는 그 

물음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택시

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. 

주위를 둘러 보는데 눈앞에‘베르겐행’이라고 표시를 한 

큰 버스가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. 나는 얼른 달려가 짐을 

싣고 있는 아저씨에게 내가 묵을 호텔 이름을 말하고 그 쪽

으로 가느냐고 물었다. 빨리 타라고 하면서 버스표는 운전

기사에게 사라고 한다. 나는 가방을 건네 주고 버스에 올라 

탔다. 버스표는 15노르웨이 크로나. 운전기사는 금발머리

를 양쪽으로 땋아 내린 통통한 아가씨였다. 착하고 순박해 

보였다.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친절하고 

순진해 보인다. 아니면 관광지라 특화된 것인가? 또 생각해 

보는 사이 어느새 버스는 출발했다. 


